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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가’ 한국 자동차 역

사상 최초로 ‘일본 올해의 차’ 수상 리스

트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가 ‘일본 올해의 차 위원회 실행위원회’

가 주최한 ‘일본 올해의 차(Car of the y

ear Japan) 2022-2023’에서 ‘올해의 수

입차’를 수상했다.

일본 올해의 차는 1980년부터 매년 일

본에서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심사위

원의 투표를 거쳐 ‘베스트 10카’를 선별

하고 이후 시승 평가와 결선 투표를 통해

각 부문별 올해의 차를 선정한다.

일본 올해의 수입차를 수상한 아이오

닉 5는 함께 베스트 10카에 오른 BMW i

X,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르노 아르카나

등을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본 올해의 차 위원회 측은 아이오닉

5 수상에 대해 “혁신적 내·외관 디자인

은 물론 긴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역동

적인 주행 성능, 다양한 편의·안전사양

등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며 “특히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패들시

프트로 회생제동 단계를 바꾸는 기능은

운전의 쾌감을 선사한다는 의견이 많았

다”고 말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최초의 전용

전기차로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디자

인 ▲다목적을 위해 혁신적으로 설계된

실내 공간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컬러

▲전용 전기차만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

과 충돌 안전성 ▲편리하고 효율적인 급

속 충전 시스템 ▲무빙 에너지 시스템 개

념의 V2L(Vehicle To Load)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최첨단 인포

테인먼트 사양 등을 적용해 최상의 상품

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높은 상품 경쟁력과 안전성을 바탕으

로 아이오닉 5는 글로벌 수상과 호평 세

례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4월 ‘2022 월드카 어워즈(2022 W

orld Car Awards)’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World Car of the Year)’를 수

상했으며 10월 세계적 권위의 자동차 전

문지 모터트렌드의 ‘올해의 SUV’에 EV

최초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

2 영국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렸으며 워

즈오토(WardsAuto)가 선정하는 ‘2022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Wa

rds 10 Best Engines & Propulsion Sys

tems)’, 카앤드라이버 ‘2022 올해의 전기

차’,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 전기차 비

교 평가 종합 1위’, ‘아우토 빌트 최고의

수입차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자이

퉁 전기차 비교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하

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12년 만에 일본 승용차

시장 재진출을 밝힌 현대차는 도쿄, 오사

카, 나고야 등 일본 주요 지역에서 다양

한 고객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5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아이오닉 5와

넥쏘를 판매하고 있으며 7월에는 일본

MK택시에 아이오닉 5 5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 공략을 본

격화하고 있다. /기수희기자

현대차아이오닉 5,한국첫 ‘日올해의차’수상
5월부터 온라인 판매…7월 MK택시에 50대 공급 계약

디자인·주행 성능·보조 시스템 관심…BMW iX 제쳐

현대자동차‘아이오닉5가’한국자동차역사상최초로‘일본올해의차2022-2023’에서‘올해의수입차’를수상했다. <현대자동차제공>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 48V 마

일드 하이브리드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일본 하이브리드 SUV

(스포츠유틸리티차) 3개 모델을 제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차로 선정됐다.

12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은 최근호에 게재한 콤팩트

하이브리드 SUV 5개 차종 비교평가에

서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을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했다.

이번 호평은 그간 글로벌 하이브리드

카 시장을 주름잡던 도요타의 대표 모델

‘RAV4(하이브리드)’를 포함해 닛산

‘캐시카이(하이브리드)’, 마쓰다 ‘CX-5

(24V마일드 하이브리드)’ 등 동급 일본

하이브리드 SUV를 큰 점수차로 앞섰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스포티지와 투싼은 마일드 하

이브리드 모델임에도 일본의 풀-하이브

리드 SUV 대비 높은 제품 경쟁력을 나

타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아우토 자이퉁은 아우토 빌트(Auto

Bild),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와 함께 독일의 3대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로 독일뿐만 아니

라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차량 구매 시 중요한 판단 기준

이 되고 있다.

이번 비교 평가는 유럽 콤팩트 SU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5

개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body) ▲주

행 컴포트(driving comfort) ▲파워트

레인(powertrain) ▲주행 성능(drivin

g dynamic) ▲친환경/경제성(environ

ment/cost) 등 5가지 평가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스포티지는 ▲바디 ▲주행 컴포트 ▲

주행 성능 등 3개 항목에서 경쟁 모델을

앞서며 총점 2천986점으로 1위를 기록

했으며 투싼도 2천982점으로 뒤를 이었

다. 3위는 2천976점을 받은 RAV4, 4위

는 2천957점의 캐시카이, 5위는 2천894

점의 CX-5다.

아우토 자이퉁은 “스포티지는 다양한

안전장비,가장높은최대적재하중,넉넉

한 실내공간 덕분에 다른 경쟁차보다 앞

서 있다”며 “특히 시트가 몸을 잘 지지해

서장거리여행에적합하다”고강조했다.

투싼은 바디 항목의 ▲전석 공간 ▲트

렁크 볼륨과 주행성능 항목의 ▲제동컨

트롤과 ▲트랙션(견인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우토 자이퉁은 투싼에 대해 “자신

감 있는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트렁크 원격 잠금 해제기능

과 4:2:4로 접을 수 있는 뒷좌석 등받이

가 만족스럽다”고 평했다. /기수희기자

스포티지·투싼, 獨서日 SUV 제쳤다
아우토자이퉁 ‘콤팩트 SUV 5종비교평가’서 1·2위 휩쓸어

기아스포티지.

현대자동차가 역대 판매왕 등 전국 판

매 우수 카마스터들과 함께 저소득층 환

아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조성, 초록

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영동대로

사옥에서 정원대 현대차 국내지원사업

부장, 이진원 현대차 국내사업지원실장,

최진성 현대차 서대문중앙지점 영업이

사, 박수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3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

득층 환아 의료비 지원 후원금 전달식’

을 가졌다. <사진>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판매

우수 카마스터들과 뜻을 함께해 후원금

을 조성해오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카마스터 15명

의 판매수당 일부를 적립한 1천만원에

현대차가 1천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향

후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등 저소득층

환아들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로 쓰

일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

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현대차, 전국 판매왕과 ‘저소득층 환아 돕기’ 후원금 전달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

제철,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

차그룹 6개사가 ‘2022 다우존스 지속가

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

y Indices·이하 DJSI)’ 평가에서 ‘월드

(World) 지수’에 편입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ESG(Environmental·Social·

Governance : 환경·사회·지배구조) 성

과를 인정받았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

관인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S&P 글로벌

스위스 SA’가 매년 기업의 ESG 성과

를 평가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

영 평가지표다.

현대차그룹 6개사가 획득한 ‘DJSI 월

드’는 평가 대상인 시가총액 기준 글로

벌 2천500개 기업 중 상위 10%에 속하

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최고 등급

에 해당한다.

기아는 올해 처음으로 ‘DJSI 월드’에

편입됐으며 현대건설은 13년 연속, 현대

제철은 5년 연속, 현대자동차·현대모비

스·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Automob

ile)에서, 현대제철은 철강 산업(Steel)

에서 글로벌 전체 1위로 평가받았으며

현대건설은 건설 산업(Construction)

분야에서 유일하게 13년 연속 ‘DJSI 월

드’에 포함되며 지속가능경영을 비롯한

기업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기수희기자

현대차그룹 6개사, DJSI 평가 ‘최고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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